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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 소식 ｜ 아산재단, 제14회 아산의학상 시상식 개최 

 아산사회복지재단(이사장 정몽준)은 지난 3월 18일 오후 6시 서

울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제14회 아산의학상 시상식을 개

최했다. 시상식에서는 기초의학부문 수상자인 로날드 에반스(72) 

미국 솔크연구소 교수에게 25만 달러, 임상의학부문 구본권(54) 서

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에게 3억 원, 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인 

김진홍(39)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와 유창훈(39) 울산대 의대 내

과학교실 교수에게 각각 5천만 원 등 4명에게 약 7억 원의 상금을 시

상했다.

아산의학상은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

이루어낸 국내외 의과학자를 격려하기 위한 상으로 2008년에 제

정됐다.

기초의학부문 수상자인 로날드 에반스 교수는 세포 내에서 스테

로이드 호르몬과 결합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단백질인 ‘핵수용

체’가 대사질환 및 암의 발생과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

“ 인 류 의  질 병  치 료 를  위 한  연 구 에  

  전 념 해  온  의 과 학 자 들 ”

와 많은 한국인 의과학자를 양

성하여 한국 의과학 발전에 기

여한 점을 인정받았다.

로날드 에반스 교수는 코로

나19로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

해 제자인 조혜련 박사가 대신 

수상했다.

임상의학부문 수상자인 구

본권 교수는 영상검사와 생리

학 검사를 통합한 심장 관상동

맥질환 연구를 주도하며 우리

나라의 성인 심장질환 진단과 

치료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

올리는 데 크게 기여한 업적을 

높게 평가받았다.

만 40세 이하의 의과학자

에게 주어지는 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인 김진홍 교수는 퇴행성 관

절질환의 기전을 규명하고 연골 재생치료 가능성을 제시했으며, 유

창훈 교수는 간, 담도, 췌장암, 신경내분비종양의 신약 연구 및 임상 

적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.

정몽준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“아버님께서는 평소 ‘의학이라는 

학문과 의술은 참으로 무한하다. 따라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자체

도 또한 한이 없다. 숭고한 정신을 한없이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의

료계라고 생각한다’고 말씀하셨다”면서 “수상자들께서 연구와 진료

에 전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인류의 질병 치료에 기여한다는 열정

이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 이어서 “수상자들께서 앞으로 더욱 큰 역

할을 하시는 데 오늘의 아산의학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

좋겠다”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.  

아산재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올해에는 수상자만 초청해 시

상식을 진행했다.    글 편집부 / 사진 송은지

제14회 아산의학상 시상식에서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(가운데)이 수상자인 김진홍 서울대 교수, 로날드 에반스 교수를 대신해 참석한 조혜련 

박사, 구본권 서울대 의대 교수, 유창훈 울산대 의대 교수(왼쪽부터)와 함께했다.


